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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해·남해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
- 올 겨울, 평년보다 낮은 수온에도 양식피해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 -

 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서해·남해 연안에 발령했던 저수온 특보를 3월

11일(금) 10시 부로 해제하였다.

* 저수온 특보 발령현황 

  (2021.12.28) 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주의보 첫 발령

  (2021.12.30) 전남 영광∼해남해역, 전남 득량만‧가막만, 경남 사천만‧강진만 저수온 주의보 발령

  (2022.01.12) 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경보 상향발령, 충남 태안군∼전남 신안군 해역 저수온 주의보 발령 

  (2022.01.21) 충남 천수만, 전남 함평만 및 인접 해역, 전남 득량만 저수온 경보 상향 발령

3월 11일(금) 10시를 기준으로 서해 연안 및 내만의 수온은 4.2~7.0℃, 남해

내만은 7.3~9.1℃로, 저수온 특보발령 기준인 4℃보다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

있다. 또한,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강한 한파는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

것으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도 수온 하락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.

  * 특보 발령기준 : (주의보) 수온 4℃ 도달, 전일대비 3℃ 하강 또는 평년대비 2℃하강 

(경보) 3일 이상 수온 4℃ 이하 지속, 전일대비 5℃ 하강 또는 평년대비 3℃하강

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, 올 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과 상대적으로 따뜻한

이동성 고기압이 교차하면서 기온 변동이 잦았다. 1월 중 평균 수온(서해

5.4℃, 남해 7.6℃)은 평년 수준이었으나, 2월은 평년에 비해 0.5℃ 내외 낮게

형성되었고, 저수온 특보발령 기간도 전년에 비해 9일이 더 길어졌다.

  * (’21) 65일(‘20.12.31∼’21.3.5) → (’22) 74일(‘21.12.28∼’22.3.11)

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, 국립수산과학원과

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



실시하고,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요령을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

대응을 강화하였다. 그 결과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되었고 저수온

특보도 지난해보다 9일 길게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온으로 인한

양식생물 피해는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.

* 저수온 피해 : (‘21)27만마리, 8억원 → (’22)8.6만마리, 0.7억원

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저수온특보 발령기간동안 양식생물

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어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.”라며, “앞으로

다가오는 고수온,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해서도 대응태세에 만전을

기하여 재해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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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저수온 특보 해제 발령 해역도


